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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 2019. 3. 6.(수)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

담당과장 전응길 과장(044-203-5620) 담 당 자 홍유선 사무관(044-203-5675)

성윤모 산업부 장관, 카자흐스탄 경제중심지 알마티 방문

- LG전자 조립공장 방문, 중앙아 시장 개척 당부 -

-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, 수출확대 노력 점검 및 격려-

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.5.(화)~3.6.(수) 간 중앙아시아 최대 

교역 투자 대상국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방문해, 현지에 진출한 

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격려했다.

ㅇ 알마티는 ‘18년 기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기업 35개 기업 중 33개 

기업이 진출한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경제 중심 도시다.

□ 성 장관은 3.6(수) 오전 알마티시 외곽에 위치한 엘지(LG)전자 텔레

비전(TV) 조립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판매 현황과 애로사항을 

청취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.

ㅇ 엘지(LG)전자 알마티 텔레비전 조립공장은 ‘97년에 엘지(LG)전자의 

100% 지분투자로 설립한 중앙아 최초 및 카자흐스탄 내 유일한 

가전 생산공장으로써, 부품의 90% 이상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 연간 

14만대 규모의 초고선명(UHD)텔레비전 풀에이치디(FHD) 유기발

광다이오드(OLED) 텔레비전를 양산중이다.

* ‘97.11월 법인 설립 이후 ‘17년까지 누적 투자액 약 40백만 달러

* (한→카자흐 부품 수출액) ‘18년 약 23백만 달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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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성 장관은 이날 엘지(LG) 전자 알마티 텔레비전 조립공장 생산라인을 

둘러보면서,

ㅇ 어려운 여건에서도 뛰어난 생산 및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작업환경도 

쾌적하게 유지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, “엘지전자 알마티 

텔레비전 조립공장은 현지인 160여명을 고용하는 등 한-카자흐스탄 

양국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성공사례다.”라고 격려했다.

ㅇ 아울러, “엘지전자 알마티 텔레비전 조립공장이 중앙아시아 수출의 

전초기지로서 카자흐스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중앙아시아 

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판로 확대에 좀 더 힘써 달라.”라고 말했다.

□ 앞서 성 장관은 3.5(화) 저녁 현지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

업들의 수출확대 노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정부차원에서 우

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.

< 진출기업 간담회 개요 >

□ 일시·장소 : ‘18.3.5(화) 19:00 / 알마티 인터콘티넨탈 호텔

□ 주요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통상협력국장, 주알마티 총영사, KOTRA
알마티 무역관장, 삼성전자·LG전자·포스코대우·신한은행 등
현지진출기업 14개 회사 등

ㅇ 성 장관은 “우리정부는 한반도 및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신북방

정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, 앞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국인

카자흐스탄과의 실질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ㅇ 또한 “산업부는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채널인 한-카자흐스탄 경제

공동위 등을 통해 산업 통상 에너지 全분야에 걸쳐 협력을 전면

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,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.”

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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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부는 ‘19.3.20(수)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’한-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‘

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

해소해 나갈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

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전응길 과장(☎ 044-203-5680) 또는 홍유선 

사무관(☎ 044-203-5675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
